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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 배포일 : 2017년 4월 20일(목)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보도자료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퇴진행동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4. 20(목)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회관

○ 대표자 기자회견 순서 

< 진행안 > 

- 사회 : 퇴진행동 최영준 공동상황실장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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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광장의 경고. 촛불민심에 역행하지 말라!

 위대한 촛불 항쟁의 힘으로 박근혜가 탄핵, 구속, 기소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에 의해 이뤄지는 촛불 대선으로, 촛불의 민의에 따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전면적 사회 대개혁을 수행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은 이런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지난 시기의 구태의연한 선거 공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촛불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의제는 책상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처럼 밀려나 있다. 민심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몰이’에 근거한 대북 적대와 전쟁불사 정책, 이에 근거한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적 긴장 고조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과 주요 정당들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한반도의 평화’ 대신 ‘안보’를 운운하며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음에도 강행된 대표적 적폐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주요 정당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므로써 배치 강행을 묵인 방조하거나, 오히려 반대에서 찬성으로의 당론 변경을 시도하며 

촛불 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탄핵 이후 주요 정당들은 위안부 야합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아무런 행보도 

취하고 있지 않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농단 세력들이 대선 후보를 내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기화로 다시 고개를 

쳐들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으며, 어느새인가 국정농단의 주범 우병우,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이 슬그머니 처벌의 칼날을 피해가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잔당들과 그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회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국정농단 세력의 준동과 주요 정당들의 적폐 청산방기에 

맞서, 다시금 광장의 민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는 4월 29일 광화문에서 광장의 경고 촛불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을 개최한다.

 1700만 국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한에 날씨에도. 연말연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30여일간 

촛불을 들어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듯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어떤 세력도 촛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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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자, 4월 29일, 광화문에서!

 국민의 힘으로 사드배치 저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저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자!

2017년 4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